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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생성형 AI와 인공지능인문학의 미래’ 학술대
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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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3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 단체 기념사진 (사진=중앙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은 인턴 기자 = 중앙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인문학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

했다.

중앙대는 인문콘텐츠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제3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가 큰 관

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이다.

인문·사회·기술·예술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과 인문학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인공지능인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발표자와 토론자, 인문콘텐츠

연구소 학부 연구생 등 100여 명의 청중이 참가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2일에는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다.

AI 기반 에듀테크의 발전과 적용, 생성형 AI를 활용한 언어교육, 문학교육·공공행정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동향과 전

망, 생성형 AI와 문화·예술·기술·행정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3일에는 '인공지능인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담론이 펼쳐졌다.

인문콘텐츠연구소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연구소 소속 학부 연구생 프로젝트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 우수 프로젝트에는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인공지능인문학의 성과를 확산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인문학에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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